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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 “뚜렷”
7월 정점 찍은 후 점진적 하락 … 아시아 경제 성장둔화로 타격

원유에 이어 농산물, 주요 비철금속의 가격이 7월 중순 이후로 일제히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기는 하지만 7월 중순 정점에 달한 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호

전시켜주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이코노미스트인 손성원씨는 “원유가격이 20% 이상 떨어지고 철강과 알루미늄 등 기초

원자재에서부터 옥수수, 밀 등 농산물에 이르는 상품의 가격이 뚜렷이 하락하면서 경제에 완충역할을 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서부텍사스 경원유 가격은 8월21일 장중 한때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기는 했지만 전날의 폐장가 114.98달

러는 7월14일의 145.18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진 것이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8월20일 갤런당 3.99달러로 전달 4.34달러에 비

해 8.1% 하락했다.

2008년 3월 온스당 1000달러를 돌파했던 금 가격은 8월20일 810.30달러까지 떨어졌다.

알루미늄은 한때 톤당 3300달러 선까지 육박했으나 현재는 2700달러 선까지로 내려섰으며 9000달러 선을 위

협하던 구리 가격은 7000달러 초반으로 하락했다.

니켈은 2007년 5만달러 중반까지 치솟았지만 2만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고 아연도 4000달러에서 1500달러 선

까지로 하락했다.

옥수수가격은 8월20일 부셸당 5.95달러로 1년 전의 3.86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지만 6월 8달러 선에 육박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진정된 편이다.

소맥은 2008년 초 부셸당 13달러 가까이 올랐지만 8달러 안팎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의 추세적인 하락세는 관련 공산품의 가격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가격 인

상을 계속 억제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식량과 에너지 수요도 정체돼 상품 가격이 하락

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를 보

이고 있는데, 신중론은 3년 사이에 몇차례 걸쳐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모두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

했다는 점에 근거한다.

특히, 미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수요 감소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의 이면에는 유럽과 아시아 경제

의 부진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상품의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 하락이 반드시 좋은 소식만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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